
국제갤러리, 3월 20일 하종현 개인전 《Ha Chong-Hyun》 개최 

1 / 8 

 

 

 

국제갤러리, 3월 20일 하종현 개인전 《Ha Chong-Hyun》 개최 

 

기자간담회: 2025년 3월 20일(목) 오전 11시 

전시기간: 2025년 3월 20일(목)–2025년 5월 11일(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K1, 한옥 

 

 

국제갤러리는 오는 3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K1과 한옥에서 한국적 모더니즘의 개척자인 하종현의 개인전 《Ha 

Chong-Hyun》을 개최한다. 지난 2015년, 2019년, 2022년에 이어 국제갤러리에서 3년 만에 열리는 작가의 이번 

개인전은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화두 아래 반세기에 걸쳐 유화를 다뤄온 하종현의 지속적인 실험과 물성 탐구의 

현주소를 조망하는 자리다. 기존의 〈접합(Conjunction)〉 연작과 여기서 비롯된 다채색의 〈접합〉, 제스처의 자유

분방함과 기법의 자연미를 강조하는 최근의 〈접합〉, 그리고 2009년부터 시작된 〈이후 접합(Post-Conjunction)〉 

연작 등 2009년부터 최근까지의 작품 30여 점을 통해 쉼 없이 진화 및 확장하고 있는 하종현의 작업세계를 일괄

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접합〉은 지난 50여 년에 걸쳐 하종현을 대표하는 연작으로 자리매김했다. 작가는 올이 굵

은 마포 뒷면에 두터운 물감을 바르고 천의 앞면으로 물감을 밀어 넣는 ‘배압법(背押法)’으로 평면에 공간의 개념

을 부여하는 노동집약적인 기법을 구축했다. 한국전쟁 이후 화가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한 그가 재료로 선택한 마

포(마대 자루)는 밀가루, 철조망 등과 함께 전후 상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당시 시대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재료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손수 만든 도구들을 이용해 작업해 왔다. 즉, 하종현은 재료와 기법, 작업 도

구를 포함하는 모든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회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기존의 관행을 전복하고자 부단히 시

도했다.  

 

이번 전시는 배압법을 이용하는 기존 〈접합〉의 방식과 형태를 고수하되 그 기법과 의미의 변주를 조명하는 작가

의 신작을 포함한다. 예컨대 색에 대한 동시대적 고민이 반영된 다채색의 〈접합〉 신작에서는 캔버스 뒷면에서 만

들어진 작가의 붓 터치(mark-making)와 함께 밝은 색이 섞인 그라데이션이 강조된다. 기존 〈접합〉 연작에서 기

왓장이나 백자를 연상시키는 한국적인 색상이 주로 사용되었다면, 다채색의 〈접합〉 신작은 색이 지닌 상징적 의

미보다는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일상의 색상을 도입해 보다 현대적으로 해석된다. 그의 또 다른 〈접합〉 신작인 

〈Conjunction 24-52〉(2024)는 마포 뒷면에서 밀어낸 물감이 앞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접합〉 초기작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초기작에서 자연의 흙색을 사용한 것과 달리 신작에서는 그라데이션을 이용해 흰색을 보다 

세련되게 표현했을 뿐 아니라 점성 있는 물감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부각시켜 물감이 지닌 물성을 더욱 강조했다. 

하종현은 색채뿐 아니라 붓 터치와의 오랜 관계 역시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예는 이번 전시를 통

해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접합〉 신작인 〈Conjunction 23-74〉(2023)에서 볼 수 있다. 기존의 〈접합〉 연작에서 기

둥 형상의 수직적인 제스처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 작품에서는 자유분방하지만 사전에 계산된 듯한 미묘한 사선 

형태의 붓 터치들이 캔버스 화면을 가득 메운다. 이는 그의 작업이 ‘재료의 물질적 특성이 만들어내는 표현이 곧 

회화의 본질’임을 골조로 하고 그 표현이 회화의 표면에 밀착하도록 제한하면서도, 화면 위에서 끊임없이 시대에 

상응하는 형식적 변모를 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전시는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만선(滿船)의 기쁨"을 희열에 찬 원색의 화면으로 표현한 〈이후 접합〉 연작으로 이

어진다. 〈이후 접합〉 연작은 기존 〈접합〉 연작의 주요 방법론이었던 배압법을 응용, 색과 형태뿐만 아니라 회화

의 화면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자체를 재해석하고 탐구한 작업이다. 이는 나무 합판을 일정 크기의 얇은 직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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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자른 후 그 개별의 나무 조각을 일일이 먹이나 물감을 칠한 한지, 광목 천, 마대 천, 캔버스 천 등으로 감싸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작가는 이 나무 조각들을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열하는데, 틀에 하나의 나무 조각을 배치하고 

가장자리에 유화 물감을 짠 다음 또 다른 나무 조각을 붙여 물감이 나무 조각 사이로 눌리며 스며 나오도록 하는 

일련의 방식을 반복한다. 하종현은 이렇게 스며 나온 물감 위에 스크래치를 하거나 유화 물감으로 덧칠하는 등 화

면에 리듬감과 율동감을 더함으로써 형태와 뉘앙스를 다각화한다. 그가 일컬은 “만선의 기쁨”이란 곧 평면과 조

각적 요소의 만남, 시대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 재료로의 확장 등 〈접합〉의 범주를 확장해 나가는 작가로서의 성

취감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하종현의 화가로서의 여정은 재료의 물성 탐구를 통해 하나의 카테고리에 얽매이기를 부단히 거부하는 과정이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회화 관행에 대한 거부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천착해온 작업 방

식으로부터의 탈피이기도 하다. 박서보, 이우환, 권영우 등 동시대 작가들과 함께 단색화의 거장으로 불린 그가 최

근 〈이후 접합〉이나 다채색의 〈접합〉을 통해 단색화라는 틀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하종현의 〈접합〉은 특정 작업 스타일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보다 지지체와 유

화물감의 접합, 평면과 오브제의 접합, 회화적 재료와 시대적 배경의 접합 등 광범위한 범주를 아우르는 넓은 의

미에서 하나의 방법론인 것이다.    

 

한편 현재 아트선재센터에서는 하종현이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1959년부터 〈접합〉 연작을 시작한 1975년까지의 

초기 작업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개인전 《하종현 5975》가 진행중이다. 이 전시는 하종현이 다룬 물질과 회화적 

기법이 재료와 매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려는 작가적 태도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과 급격한 산

업화, 도시화라는 당시 한국의 시대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왔음을 일괄한다. 전통과 동시대성, 서구의 기

법과 동양의 정신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잠식되기보다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재료의 물성을 부단히 탐구하며 ‘회화

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천착해 온 하종현에게, 회화 작업은 그의 전체 여정을 아우르는 집약체일 따름

이다. 일생에 걸친 여정의 출발점을 엿볼 수 있는 《하종현 5975》는 4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작가 소개 

1935년 경상남도 산청에서 출생한 하종현은 1959년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1990 

–1994)과 서울시립미술관 관장(2001–2006)을 역임했으며, 현재 일산에서 거주 및 작업하고 있다. 하종현의 작업

은 뉴욕, LA,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의 갤러리에서 다수의 개인전으로 소개되었으며, 주요 미술관 개인전

으로는 대전시립미술관(2020), 국립현대미술관(2012), 가나아트센터(2008), 경남도립미술관(2004), 밀라노 무디

마 현대미술재단(2003) 등이 있다. LA 해머 미술관(2024),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2023), 덴버 미술관

(2023), 뉴욕 현대미술관(2019), 상하이 파워롱 미술관(2018), 브루클린 미술관(2017), 벨기에 보고시안 재단

(2016), 시카고 미술관(2016), 프라하 비엔날레(2009) 등에서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작가의 작품은 뉴욕 현대

미술관,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시카고 미술관, 도쿄도 현대미술관, 파리 퐁피두센터, 홍콩 M+, 국립현

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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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현(b. 1935) 

〈Conjunction 22-90〉 

2022 

Oil on hemp cloth 

162 x 130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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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현(b. 1935) 

〈Conjunction 23-74〉 

2023 

Oil on hemp cloth 

162 x 130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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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현(b. 1935) 

〈Conjunction 24-52〉 

2024 

Oil on hemp cloth 

130 x 97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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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현(b. 1935) 

〈Conjunction 23-93〉 

2023 

Oil on hemp cloth 

182 x 227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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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현(b. 1935) 

〈Post-Conjunction 09-339〉 

2009 

Mixed media 

74 x 92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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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현(b. 1935) 

〈Post-Conjunction 21-510〉 

2021 

Mixed media 

91 x 117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